
인터페론 수요 점증
적응증 다양화따라 … 국내기업 속속 개발

주로 항바이러스 작용기전을 갖는 인터페론이 항종양 및 면역조절작용 분야까지 적응증이 확대·보

편화되면서 수요가 점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관련업계에 따르면, B형·C형 간염치료제인 인터페론은 4 0∼5 0 %의 치료율과 2 0 0∼ 3 0 0만원대의 치

료비용 때문에 그동안 한정된 계층에서만 사용됐으나 제일제당 등 국내기업들에 의해 국산화에 성

공, 가격도 저렴해지고 용도도 종양 및 백혈병 등으로 다양화되면서 수요계층이 폭넓게 증가하고 있

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인터페론은 현재 암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B형간염

보균자도 5만∼6만명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계

속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.

특히 인터페론이 고가라는 점에서 의료보험 재정부담이

크기 때문에 아직은 의료보험 적용대상에서 빠져 있는

데 앞으로 이 부분만 해결된다면 거대 시장으로 급부상

할 전망이다.

매년 2 0∼3 0 %의 고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인터페론 시

장은 5 0억원규모로 수입품과 국산품이 거의 절반씩을

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최근 제일제당·럭키에 이어 녹십자까지 속속 인터페론

개발에 성공하자 원개발기업인 Schering Plough 및

R o c h e는 이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, 특히

R o c h e는 제일제당에 특허침해 소송까지 내논 상태로 그

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.

9 3년 인터페론 국내 총 생산액은 6 3억원으로써 각 기업별 시장점유율은 제일제당 33%, Schering

Plough 32%, 럭키 21%, Roche 11%, 녹십자 3% 순으로 나타났다.

인터페론 생산액 6 3억원 가운데 알파가 58 억원, 베타 2억원, 감마 3억원을 차지하고 있다.

인터페론 알파 및 감마는 유전자 재조합 제품이고 베타는 백혈구 추출물을 이용한 천연 인터페론으

로 V i a l당 9만8 0 0 0원씩 하는 고가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다.

현재 인터페론 시장은 제일제당이 베타를 생산하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한국루쎌이 인터페론 베타

를 수입·판매할 예정으로 있으며, 1∼2개 국내 기업이 참여할 채비를 서두르고 있어 시장 판도 변

화가 예상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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